
“인간은 하느님 창조사업 전체의 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서 최고 정점이며 창조 사업 전체의 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인간됨에서 동등하며, 또한 인

간됨 곧 남성됨과 여성됨에 대한 이 영원한 진리는 동시에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바로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여성의 존엄 2항, 6항)  글_ 생명위원회

생명운동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건과 가르침에 초

점을 맞춰 전합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

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 업적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복음서가 전하는 내용을 통해 실

제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 흔적

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

다. 그들이 입었던 기본적인 옷은 발까지 내려오는 긴 속

옷이었습니다. 지금 사제들이 입는 하얗고 긴, 장백의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런 긴 속옷 위에 겉옷을 입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옷차림이었습니다. 겉옷은 계급이나 계층

에 따라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의 옷을 가져

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

이었다.”(요한 19,23) 그리고 유다인 남자들은 “테필린”이라

고도 부르는 성구갑을 심장에 가까운 왼쪽 팔과 이마에 착

용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신명 11,18 참조) 말 그대로 성구갑 

안에는 오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었습

니다.(마태 23,5 참조) 지금도 일부 유다인들은 전통에 따라 이

마와 왼팔에 성구갑을 차고 기도합니다.

유다인들의 전통적인 양식은 빵입니다. 보통 둥근 형태

의 납작한 빵을 가정에서 구워 먹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식사였습니다. 이 빵과 함께 팔레스티나에서 많이 나는 올

리브나 치즈 그리고 다른 야채와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아

마도 갈릴래아 주변에서 주로 활동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호수에서 나는 생선들도 주된 양식으

로 삼았을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생선은 고대 지중해 문화

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소개됩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고 큰 

호수가 있던 팔레스티나 역시 비슷했습니다. “빵 다섯 개

와 물고기 두 마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천 명을 먹이

신 기적에서 이런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식

사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많은 경우 신을 벗고 앉아

서 낮은 식탁에서 먹는 형태였을 것입니다.(루카 7,44 참조)

팔레스티나의 전통적인 가옥은 더운 날씨 탓에 외부의 

열기를 막기 위한 창이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집안은 

여러 방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형태였습

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먹을 것을 보관하는 저장실의 역할

을 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마태 6,6 참조) 이런 집안은 어두

울 수밖에 없었고(루카 15,8 참조) 낮에는 주로 안뜰이나 지붕

이 생활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루카 5,19 참조) 고대 사회에

서 공통된 것이지만 유다인들 역시 남자들은 밖에 나가 일

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 머물며 가사 전반에 걸친 일을 했습

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도 집과 부엌은 여자들의 공간이

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일상을 배경으로 한 되찾은 

은전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잘 보여줍니다.(루카 15,8-

10; 마태 13,33)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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